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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 이야기 #15
보살핌이 있는 공간
사진 1 설명: 1940년대 후반, 파나마 씨티 라이온스클럽은 기금을 모금하여 파나마 시에 아동 병원을 건설하였다.
사진 2 설명: 은총의 집은 라고스에 머무는 암환자와 친인척들에게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키토시는 'la Mitad del Mundo (세상의 중심)’입니다. 적도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곳은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에콰도르에서는 남반구에 한 발, 북반구에 다른 한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과거(식민지 시대의 대성당)와 미래(신설된 지하철 시스템)를 엿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1973년, 키토 라이온스클럽은 클럽회원들과 지역의 기업에게서 모금한 2만 달러를 스폰서하여 키토에 100개 병상을 갖춘 아동병원과 재활센터를 건설했습니다. 재활센터는 특히 부모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을 고려하여 만든 것입니다. 수술처치뿐만 아니라 지구촌 다른 곳에서는 거의 사라진 소아마비와 선천적 장애를 위한 치료도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강좌을 개설하여 부모들에게 기본적인 읽기, 쓰기, 수학을 가르쳤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강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재활센터에서는 기본 교육 외에도 청소년들에게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이 기회를 직업훈련으로 활용하였고, 일부는 센터의 강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전 세계의 인도주의 사업, 즉각적인 재난 구호사업, 시력 검진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키토의 재활센터와 같은 프로젝트는 보다 큰 규모의 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947년, 파나마에 있는 파나마 씨티 라이온스클럽은 일체의 정부 기금 지원없이 아동 병원 건설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인도 뭄바이 타타 병원 내에는 봄베이 라이온스 클럽이 후원한 암 검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도에서 유일한 암 검진 센터였습니다. 
2014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라고스대학 부속병원의 방사선치료과 책임자 스텔라 애그보건과 404 B지구 총재는 라고스 대학 부속병원과 LCIF가 협력하여 은총의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은총의 집은 라고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수백 마일 이상을 달려온 환자와 가족들이 머물 곳이 없을 경우 임시 거주처를 제공합니다. 
보살핌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예방과 검진, 수술과 재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치료받는 동안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구촌 전역에서 100년에 걸쳐,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들은 보살핌의 선두주자가 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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